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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봉리-재원도 항로 신조선 섬사랑3호 운항 개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수)은 신안군 재원도, 어의도를 운항하는

봉리-재원 항로에 차도선형 신조 여객선 섬사랑3호를 8월 30일 투입

했다고 밝혔다.

신조선 섬사랑3호는 156톤급으로 이전 선박보다 크고 평속도 12.5

노트로 빠르며, 차량도 대형승용차 7대 또는 5톤 트럭 2대에 승용차 

2대까지 적재가 가능하다.

봉리-재원 항로는 타항로에 비해 높은 수송실적을 보이며 수송수요에

비해 기존 운항선박인 섬사랑17호(125톤)의 수송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해당 도서주민들이 여객선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여객선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국가

보조항로 예비선의 대체선으로 건조된 신조 섬사랑3호를 동 항로에 

투입하였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신조선을 투입함으로써 해당 항로 낙도

주민들의 해상교통편의와 경제활동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보조항로 노후 여객선 교체를 위한 여객선 건조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남혜림 주무관(☎ 061-280-165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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